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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美術教育의 새로운 教育課程과韓国에 대한 示唆 
머리말
　日本에서는 2008年부터 初等学校、中学校에 대해 새로운 教育課程이 施行되고 있으며, 学習指導
要領은 향후 ３년간 완전 실시될 예정에 있다. 美術教育에 있어서도 새 学習指導要領이 시작되어, 
새로이「共通事項」이라는 개념을 통해 形態와 色과 이미지의 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도입되었다.
　本稿에서는 日本의 새 教育課程의 方針, 美術教育에 있어서의 共通事項, 그리고 初等学校, 中学
校 教科書의 教材例의 紹介, 나아가 이를 통해 韓国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１．日本의 새로운 教育課程
　日本에서는 1947年 이후 거의 10年 間隔으로 教育課程이 改訂, 実施되어 왔다. 1998年 改訂 이
후 최근에는 2008年에 새로이 改訂되어, 현재 그 移行期에 있다. 금번 改訂은 中央教育審議会의 
答申을 받아 이하의 7가지 사항을 考慮하여 시행되었다.
　①改正教育基本法 등을 기반으로 한 学習指導要領의 改訂
　②「살아나가는 능력」이라는 理念의 共有
　③基礎的・基本的인 知識・技能의 習得
　④思考力・判断力・表現力 등의 育成
　⑤확실한 学力을 確立하기 위해 必要한 授業時数의 確保
　⑥学習意欲의 向上과 学習習慣의 確立
　⑦풍요로운 마음과 健康한 신체의 育成을 위한 指導의 充実
　한편, 이번 改訂의 키워드는 「살아나가는 능력」, 「컨피텐시」, 「学力」의 세 가지이다. 「컨피
텐시」란 다양한 能力을 의미하며 知識과 技術을 活用하는 能力, 人間関係를 構築하는 能力, 自律
的으로 行動하는 能力 등 살아나가는 능력과 관련된 実際的인 能力을 가리킨다. 또한, 学力을 단
순한 知識이나 技術의 習得이라고 여기는 것이아니라, 그것들을 활용한 技能을 習得하고 応用하면
서 問題解決에 自律的으로 대처하는 能力을 学力이라고 보는 것이다.
２．初等学校, 中学校 美術教育과 共通事項
２－１　初等学校 図画工作科에서의 共通事項
　第１学年 및 第２学年에서는, 「가.자신의 感覚이나 活動을 통해 形態나 色 등을 파악할 것. 
나.形態나 色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第３学年 및 第４学
年에서는, 「가.자신의 感覚이나 活動을 통해 形態나 色, 組合 등의 느낌을 파악할 것.　나.形態나 
色 등의 느낌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第５学年 및 第６学
年에서는 「가.자신의 感覚이나 活動을 통해 形態나 色, 움직임과 깊이 등의 造形的 特徴을 理解
할 것.　나.形態나 色 등 造形的인 特徴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으로 볼 때, 美術의 表現媒体인 造形要素, 色과 形態와 자신의 이미지를 연결짓기 위한 方
法으로서, 全 学年에 걸쳐 視覚言語와의 関連을 段階的으로 다루고 있다 할수 있겠다. 
２－２　中学校 美術科에서의 共通事項
　다음으로, 中学校 美術科에서의 共通事項은 第３学年까지 「가.形態나 色彩, 材料, 빛 등의 性質
이나 그것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感情을 理解할 것.　나.形態나 色彩의 特徴 등을 기반으로 対象의 
이미지를 취할 것」으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初等学校 図画工作科에서 습득한 造形要素나 視覚
言語란, 근대의 構成教育運動이나 이후의 狭義의 디자인교육 方法으로서 이해된 知性 혹은 方法論
에 편중된 幾何学的, 抽象的 表現이 아니라, 表現을 위한 要素와 方法이 人間의 感情과 연결됨으로
써 豊富한 美術表現으로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方法으로서 設定되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中学校 美術教育에 있어서도, 美術作品의 制作이나 鑑賞을 통해 풍부한 感情을기르고, 情
操教育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形態나 色, 材料가 지니는 다양한 感情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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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며, 絵画나 디자인 構成, 立体 作品이 지니는 空間感, CG에 의한 非現実的 이미지 등 多様한 
表現形式의 特性이 感覚이나 感情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３．韓国의 美術科 教育課程과 日本으로부터의 示唆点
３－１　韓国의 美術科 教育課程
　韓国의　敎育制度는 日本과 마찬가지로 初等学校６年制, 中学校３年制, 高等学校3年制로 되어 있
으며 美術教育의 경우, 初等学校 1, 2 学年은 美術, 音楽, 体育이 統合된 総合教科인 「즐거운 生
活」에서 다뤄지고,３学年부터 「美術」이라는 명칭으로 독립되어 사용되고 있다.
　現在 韓国의 教育課程은 学校級別 및 学年에 따라 第7次 教育課程, 혹은 2007 改訂 教育課程이 
適用되고 있으며, 지난 2009年12月23日에 2009 改訂 教育課程의 総論이 発表되어, 2011学年度부터 
中学校１学年, 高等学校１学年을 대상으로 始作하여 順次的으로 適用될 予定이다. 이는 2007 改訂 
教育課程을 다시 한 번 改訂한 것으로, 世界化, 国際化 時代의 知識 競爭이 国家競爭力을 좌우하
는 상황에서 글로벌 創意性 人才 育成이 可能한 構造로의 思考의 轉換을 目的으로 発表된 것이다. 
이는 基本的으로는 2007 改訂 教育課程에 바탕을 두고 있으되 그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硬直性을 脱皮하여 教育課程의 弾力的 現場運営을 指向한다.
　②이를 위해 敎科群5), 学年群6), 集中履修制7)를 導入한다.
　③学校에 教科(群)別 授業時数 増減을 許容한다.
　④学生의 負擔을 덜어주고 進路에 適合한 教育課程 運営을 強調한다.
　⑤多様한 体験活動을 통한 学習을 強化한다.
　現在 이와 같은 全体的인 特徵들이 내재된 総論만이 発表되고, 各論은 아직 提示되지 않은 상태이다.
　現行 2007 改訂 美術科 教育課程에는 포스트모더니즘과 多文化主義로 대변되는 現代 文化藝術의 
社會的 動向과, 視覚文化 美術教育 (Visual Culture Art Education)이라는 最近의 美術敎育的 要
求가 反映되어 있다. 즉, 視覚的 이미지를 理解, 活用, 生産하는 能力인 「視覚的 文解力(Visual 
Literacy)」을 기르기 위纓여, 映像이나 視覚文化 現象에 관한 内容이 増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美術科 内容 構成의 틀은 美的 体験, 表現,　鑑賞의 세 領域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데, 각 活動을 통해 創造的으로 表現하고 美術文化를 理解하며 이를 継承, 発展시켜 나갈 수 있
는 全人的인 人間의 育成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특히 10여 年 前에 新設된 美的 体験 領域은 生
活 속에서 美的 感受性과 美意識의 体験을 擴大하여, 文化的 価値와 情報, 環境, 生命 등의 社会
現象에 関心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참여하는 態度를 기르는 데 主眼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感覚的인 体験을 통해 自然 및 視覚文化 環境에 대한 関係를 認識하는 思考와 批評的 眼目, 判断
過程을 経験할 수 있는 学習活動을 提供하는 領域이다.　
　表現領域은 主題의 表現方法, 造形要素 및 原理, 表現過程, 表現의 擴張을 経験함으로써 자신
의 느낌과 생각을 主導的으로 表現하는 領域이다. 끝으로 鑑賞領域은 美術文化의 理解, 批評, 享
受에 必要한 基礎的인 能力과 態度를 準備하는 領域이다. 
３－２　示唆点
　日本과 韓国의 美術科 教育課程은 従来의 狹義의 美術教育의 概念과 意味에서 좀더 擴張된 範
疇와 概念으로의 思考 轉換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共通点을 찾아볼 수 있다. 즉 前
述한 바와 같이, 視覚文化의 機能과 重要性을 強調하는 現代 文化藝術의 社会的 要求와 動向을 
教育의 場에 積極的으로 導入함으로써 美術教育을 통해 視覚的 이미지를 理解, 活用, 生産하는 能
力을 기르는 데 主眼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렇게 育成된 能力을 全 生涯에 걸쳐 多樣하
게 活用하고 生活 全般에서 主体的으로 享受할 수 있는 態度를 기르는 것이 美術教育의 窮極的인 
目的이라는 점 역시 또 하나의 共通点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양국 모두 美術文化의 継承과 創造에 대한 関心을 높이고 自国의 傳統 美術文化에 관한 指導의 
充実을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傾向 또한 前述한 포스트모더니즘과 多文化主義의 反映이라 풀이할 수 있다.
　나아가, 学習者의 発達段階에 따라 内容의 連続性 및 連繫性을 考慮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類似点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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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韓国의 경우는 「国民共通基本教育課程」8) 이라 하여, 初等学校 １学年부터 高等学校 １学年
까지 学習内容의 連続性 및 深化를 꾀하고자 하는 構造上의 커다란 特徵을 보이는 데 비해, 日本
의 새로운 教育課程은 初等学校, 中学校에서 共通的으로 育成해야 할 資質과 能力을 「共通事項」
으로서 具体的으로 提示했다는 점에서 特記할 만하다. 이러한 시도는 教師들로 하여금 学習活動에 
있어서의 主眼点 및 目的을 明瞭化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 学習에 임하는 学習者
의 主題 把握 및 積極的인 授業 參與와도 直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示唆的이라 사료된다.
　現在 韓国에서는 2007 改訂 教育課程에 대응하여 中学校１,２,３学年을 統合해 만든 새로운 美術 
教科書를 2010年부터 適用, 使用하고 있다. 이에 대한 内容的 分析과 고찰은 向後의 후속 硏究課
題로 다루고자 한다.
４．맺는말
　美術教育의 直接的인 目的 중 하나는 美術의 表現이나 受容과 관련된 能力의 育成이다. 이는 美
術作品이나 造形作品을 制作하기 위한 技能이며, 선인들의 作品을 受容, 理解하는 能力으로 설명
된다. 나아가, 美術教育에는 美術文化를 주로 하는 文化의 理解와 創造의 役割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研究에서 다루어진 「共通事項」의 内容은 美術教育에 있어서의 基礎的 能力의 育成을 
意味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学校에서의 美術教育은 여러 가지 目的을 가지고 있다. 造形의 素材에 접하면서 発想이나 構想을 펼
쳐 나가며, 色과 形態를 사용하여 自己表現이나 目的表現을 하고, 鑑賞을 통해 美術의 世界를 理解함과 
同時에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등, 다양한 活動을 통해 美術에 의한 人間形成과 美術의 教育을 具現하고 
있다. 말하자면 美術教育은 美術文化의 理解, 나아가 그것의 継承과 創造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이미지의 形成과 視覚言語의 理解, 活用은 主要한 役割을 해내리라 期待된다.
注
５）既存의 教科들을 教育目的上의 近接性, 学問 探究 대상 또는 方法上의 隣接性,실제 生活様式
　　에서의 相互 連關性 등을 고려, 광역군 概念으로 유목화하는 概念
６) 初等学校는 １-２学年, ３-４学年, ５-６学年의 ３개 学年群으로, 中学校와 高校는 ３개学年을 
　　각각 1개 学年群으로 設定하였으며, 学年別, 学期別, 分期別 集中履修를 통해 学生들의 学期
　　당 履修科目数를 줄여주는 效果가 있다.
７）２-３개 学年에 걸쳐 履修科目을 学年別로 集中해서 履修하거나, 1年 동안 履修　하는 科目을 
　　한 学期 동안 集中하여 履修하도록 하는 것으로, 集中学習이 可能하　고 授業의 效率性을 높
　　일 수 있다.
８) 2007 改訂 教育課程에서는 初等学校１学年부터 高等学校 1学年까지 10年間을 「国民共通基本
　　教育課程」으로 정하여 学習内容의 連続性 및 深化를 꾀하였으며,2009 改訂 教育課程에서는 
　　다시 初等学校１学年부터 中学校３学年까지의 9年間 을 「共通　教育課程」으로 再設定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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